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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

이 중국 말과 

달라서 한자와

는 그 뜻이 서

로 통하지 아

니하므로 제대

로 나타낼 수

가 없다. 따라

서 백성들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나타

내지 못하는 이

가 많으니라. 내

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

자를 만들어 내 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위의 글은 훈민정음 서문에 쓰여진 글

이다. 세종대왕은 서문에서 ‘서로 말이 

달라 뜻이 통하고자 스물 여덟자를 만들

어 자신의 뜻을 알리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자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금년은 한글이 만들어진지 무려 

571년째 되는 해다. 그런데 정말 한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는데 불편함이 없

는가? 만약 불편함이 있다면 한글이 잘

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글을 제

대로 익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글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

다는 것을 보면 한글이 잘못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가 글을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가면 매일 글쓰기를 

한다. ㄱ, ㄴ 부터 시작해서, 철수야, 바둑

아. 그리고 짧은 글 짓기, 일기쓰기, 그런

데 왜 우리는 한글이 불편할까?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들 일기처럼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갔다가 집에와서 숙

제를 했다. 엄마가 저녁을 해 주셔서 맛

있게 먹었다.” 이런 사실만 쓰고 말았기

에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해진 것이다. 내 

기분은 어떤지,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

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

에, 그 좋은 한글이 불편해지고 만 것이

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나

의 뜻을 담은 글을 써야 한다. 내가 좋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이유, 내가 싫어하는 

것과 싫어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쓸 때 우리는 한글을 통해 서로 뜻이 통

하는 한 민족 한 겨레가 되는 것이다. 

혹시 우리 서로 갈등하고 있지 않은

가? 서로 대화하

다 싸우지 않는

가? 오히려 대화

는 단절되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노래처럼, 이 가을에 우리가 글을 쓴다

면, 그 글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 줄 것

에 틀림없다. 오랜만에 오래된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내, 글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

렵니까? 제 주소는 우편번호 27-104 충

북 제천시 백운면 천등박달로 5안길 8 백

운교회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실어드리

겠습니다. 

“쉽게 익혀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2015년 

“섬기자,하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이웃을!”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1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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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숨은 그림찾기 응모 시상(9)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

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

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

다.            (10월25일 마감/추첨) 

<숨은 그림 : 사다리, 저울, 옷핀, 선

물, 스프링> 

이름:              전화번호: 

  

9월호 추첨결과 ▶이양하(원서)
▶박순관(매촌)▶이향숙(제천)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
였습니다. 

9월호 정답자 발표(8) 

▶옹달샘 까페 외벽 채색봉사  

김대현집사, 김효진 부부가 바쁜중

에도 시간을 내어 옹달샘 까페의 외

벽을 예쁘게 단장하여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부부의 노고에 하나님

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전교인 야외예배  

교회는 10월11일(주일) 오전 예배 

후 충주제일교회기도원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실시한다. 각 속 별로 준

비한 음식을 나누며 간단한 친목게임

을 통해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봉사부 원서천 정화운동 

 

지난 9월 10일 백운교회 총선교회에서는 어르신 효도관광으로 경복궁(경회

루)과 청와대를 방문했다. 효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두부콩을 후원 받아 두부

판매로 남은 이익금과 사회봉사부의 후원 등 교우들의 도움으로 재정을 충당했

다. 휴게소의 우동을 평생처음 먹었다며 즐거워하시고 목사님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일도 있구나 하며 모두에게 고마워하셨다. 

휠체어를 미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담임목사 신상균 

▶전대한(부 전상국,모 안종오,평동

식당)군 : 10월10일 토요일 낮12시 제천 

하나웨딩프라자 5층 사파이어홀. 

    축  결 혼 

▶학생부 교사 : 임현숙, 신순희, 김대현, 김순겸. 

▶ 아 동 부 

교사 : 이순

희, 허진호, 

최현미, 이의

섭, 윤한주. 


